
Google 검색에서 JTBC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앵커]

헌혈을 100회 이상 하면 '명예장'이라는 유공장을 줍니다. 나눔에 대한 사회적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 명예로운 기록을 훌쩍 넘어 126번 혈액을 기증하고, 127번째 헌혈에 참여하던 50대 남성이 의

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량의 항응고제가 몸 안으로 들어간 건데 담당

자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일 만에 또 다른 헌혈의 집에서 똑같은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헌혈을 마음먹고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먼저 문진을 하고,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안내받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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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주사 치료 특별히 없으셨어요? {네, 없었어요.} 입술이 떨리거나 얼얼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 꼭 얘

기하시고요.]

지난해 5월, 한 50대 남성도 헌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5분 만에 팔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즉시 채혈을 멈췄지만 10초 넘게 강직성 경련을 보이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맥박이 부정확하고 호흡도 이상했습니다.

기관 내 삽관을 한 채 중환자실에서 닷새, 일반 병실에서 열흘을 보낸 뒤에야 간신히 퇴원할 수 있었

습니다.

조사 결과 담당 간호사가 '항응고제'와 '식염수'를 헷갈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뽑아낸 혈액이 굳지 않도록 몸 밖에서 항응고제를 섞는데, 줄이 잘못 연결되면서 134cc의 항응고

제가 몸 안으로 곧장 들어간 겁니다.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였습니다.

헌혈하다 위험에 처했던 이 남성, 그간 126번 피를 기증했던 '헌혈 왕'이었습니다.

중환자실까지 다녀오자 더 이상 헌혈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안 오시는 거죠?} 못 하는 거죠. 헌혈 못 하세요.]

그런데 불과 20일 만에 서울의 또 다른 헌혈의 집에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됐습니다.

이번엔 30대 남성으로, 헌혈 2분 만에 구역질을 하는 등 증상이 나타나 채혈을 중단했습니다.

첫 사고 이후에도 적십자사가 일선에 사례를 공유하거나 주의하라는 공지를 내리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무 담당자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적십자사는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현재는 식염수와 항응고제 포장재 모양을 바꾼 상태"라고 밝혔

습니다.

26. 10. 12. 오후 7:00 [단독] ‘헌혈왕’ 중환자실 보낸 헌혈의 집…금지약물 수혈 사고도 / 풀버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2104?influxDiv=NAVER 2/7



[앵커]

헌혈뿐 아니라 수혈 과정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드름 치료제를 복용하면 4주간 헌혈이 금

지됩니다. 수혈하면 '태아 기형'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헌혈자가 그 약을 먹고 헌혈을

했다가, 곧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폐기해야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60대 여성에게 수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자가 출장 가서 전산 처리가 누락된 겁니다.

이어서 윤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충남의 한 대학교에서 헌혈한 20대 남성은 그날 혈액관리본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2주 전에 여드름 치료제를 먹었던 게 갑자기 생각났다"며 "혈액이 폐기되는 게 맞는지" 물었습니

다.

상담원은 "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아마 폐기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남성이 먹은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은 복용하면 4주간 헌혈할 수 없습니다.

호르몬을 교란해 임신부의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기됐어야 할 이 혈액, 다음날 60대 여성에게 수혈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담당자가 전산 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외부 출장과 행사 참석으로 담당자들이 부재해 메시지 확인이 늦었다"고 해명했습

니다.

다행히도 수혈받은 60대 여성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문제의 혈액을 수혈받은 사실은 적십자 내부 지침에 따라 수혈받은 여성에게 고지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병훈/국회 보건복지위원 : 피가 부족하다면서 국민에게 헌혈을 장려하는 적십자사가 정작 혈액

관리 소홀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10월 중으로 복지부에 사고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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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한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126번 혈액을 나눠 준 '헌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는 헌혈을 못 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공패까지 여러 차례 받은 분이었습니다.

헌혈을 30번 이상 하면 은장, 50번 이상은 금장, 100번 이상은 명예장을 받는데 126번 한 이 헌혈

자는 이 세 개를 다 받았습니다.

건강을 희생해 가며 선의로 헌혈을 해 왔는데 도리어 생명을 위협받게 된 겁니다.

[앵커]

항응고제와 식염수를 헷갈려 벌어진 사고로 파악이 됐는데, 헷갈릴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자]

항응고제와 식염수가 담긴 비닐 팩의 디자인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적십

자사의 설명입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연결돼서 소량만 몸 안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 되지 않는 약물이고 취재진이 직접

헌혈을 해 봤을 때도 자세히 안내를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헌혈의 집 관계자 : {항응고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혈(혈액을 돌려줌)될 때, 그거에 대해서 주입

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건데, 조금 민감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

을 수 있어서…]

헌혈할 때도 간호사들이 계속 상태를 확인하고 신경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사고 당시엔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착오로 몸 안으로 많은 양의 항응고제가 들어가면서 저칼

슘혈증이 왔던 겁니다.

[앵커]

이 뉴스를 보시고, 헌혈을 꺼리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적십자사가 더 철저히 하겠다고 전해

왔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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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준으로 전국 혈액 보유량은 적혈구 기준, 3일 치 뿐입니다.

취재진이 헌혈의 집에서 만난 시민들은 "부작용이 있다지만 바로 조치해 줄 거고 안내도 꼼꼼하게

해 줘서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선의의 기증자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십자사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주의하겠다고 알

려 왔습니다.

헌혈할 땐 팔이 저리다거나 어지럽다거나 하는 등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려야 위험

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정재우 영상편집 유형도 영상디자인 곽세미 PD 정유리 조연출 김지후 영상디자

인 최석헌 이정회]

공지사항

다시보기

분야별 뉴스

이슈

연재/코너

오늘의 기자 랭킹

정정/반론 제보

RSS 시청자 게시판

뉴스룸 단독보도

26. 10. 12. 오후 7:00 [단독] ‘헌혈왕’ 중환자실 보낸 헌혈의 집…금지약물 수혈 사고도 / 풀버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2104?influxDiv=NAVER 5/7

https://news.jtbc.co.kr/search
https://news.jtbc.co.kr/board/notice
https://news.jtbc.co.kr/journalist
https://news.jtbc.co.kr/rankNews
https://news.jtbc.co.kr/correctionRebuttal
https://news.jtbc.co.kr/report
https://news.jtbc.co.kr/rss
https://news.jtbc.co.kr/board/viewer?page=1


제이티비씨(주)

대표이사 : 전진배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8

연락처 : 02-751-6000

사업자등록번호 : 104-86-3399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마포-0896

기사배열기본원칙책임자 : 남궁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방지현

등록번호 : 서울 아54734   

등록일자 : 2023-03-09

JTBC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AI 학습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 미운말 신고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소개

사이트맵

방송광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편성규약 기사배열기본원칙

26. 10. 12. 오후 7:00 [단독] ‘헌혈왕’ 중환자실 보낸 헌혈의 집…금지약물 수혈 사고도 / 풀버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2104?influxDiv=NAVER 6/7

https://news.jtbc.co.kr/board/notice?page=1
https://tv.jtbc.co.kr/board/pr10010699/pm10045972
https://jtbc.co.kr/help
https://news.jtbc.co.kr/service
https://news.jtbc.co.kr/sitemap
https://www.jtbcmediacomm.co.kr/
https://jtbc.co.kr/help/policy
https://jtbc.co.kr/help/privacy
https://jtbc.co.kr/help/policy/youth
https://jtbc.co.kr/help/policy/schedule
https://jtbc.co.kr/help/policy/articlerule


26. 10. 12. 오후 7:00 [단독] ‘헌혈왕’ 중환자실 보낸 헌혈의 집…금지약물 수혈 사고도 / 풀버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2104?influxDiv=NAVER 7/7


